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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faithful in reporting on vaccination from the organization's internal production conven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internal members, we intended to explain the causes of reporting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s production conventions and the conditions of news production. 

For analys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three front-line reporters, one manager-level desk, 

and two editorial writers.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members who produce news, the first 

research question’s topic was divided into item selection & reporting direction, and news e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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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ation were found. In the news editing process, we found ① the opaque editorial policy not 

shared ② and the failure in the process of fact checking and gatekeeping. Such characteristics of 

news production conventions can be seen as serious problems regarding national key news agency. 

As for the condition of news production, which i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① dispersed 

perception of the target audience due to digitalization, ② reporting through a nationwide network 

and self-sufficient efficacy, and ③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were found. Such  results can be 

presented as caus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Yonhap News' vaccination-related reports. We 

suggested that <Yonhap News> should launch major innov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newsroom in 

the wake of a disaster such as epidemics. In the event of a social catastrophe, the newsroom 

leadership should be strong to reorganize reporters flexibly. In addition, news coverage focus should 

be changed into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Lastly, the importance of fact checking and 

gatekeeping cannot be emphasized enough. Due to the digital environment, Yonhap News, which 

could directly meet readers, is caught up in two risk factors, speedy news release inclination and 

sensationalism, by participating in the click competition with general media outlets. It is undoubted 

that serious damages for the health of the public sphere are predicted when the key news agency 

competes with private media outlets for clicks. Our society has witnessed that when inaccurate or 

exaggerated information are spread with speedy news release inclination and sensationalism at the 

forefront, other media outlets quote it, and related information is rapidly disseminated through 

portals and grows into an infodemic. Vaccination inform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eople must be fact-checked and verified again and again before being released. 

Researchers reminded that Yonhap News is a “public media company” operated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budget as a national news agency, and argued that Yonhap News needs thorough 

changes.

Keywords: <Yonhap News>, national key news agency, COVID-19 vaccination, factcheck, 

production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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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코로나19(COVID-19)에대해팬데믹을선포한이후, 코

로나바이러스예방을위한백신개발과접종문제가세계적인이슈로부상했다. 보건역학전문

가들은백신접종을통한집단면역만이코로나19팬데믹을통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고강

조했다. 하지만코로나19 백신에대한대중의불안이확산하면서접종을망설이거나거부할가

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코로나19 예방을가로막는글로벌 10대위협

요인의하나로‘백신거부(vaccine hesitancy)’를지목할정도로백신거부문제는코로나예방

에가장큰걸림돌로인식되었다(Puri, Coomes, Haghbayan, &Gunaratne, 2020).

한국에서도백신접종에대한공포와불안감이확산되었다. 백신접종에대한사회적불안감

과기피의원인은상당부분미디어의보도에기인한다. 한국언론은예방접종에대한부정적인

식을심어줘여론을악화시키며(이혁민, 2021, 5), 코로나팬데믹문제에대해과도하게불안과

공포를불러오는사회적역기능을한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이완수, 2021).

대중매체가건강이슈에대해의제를설정하고프레이밍하는방식은사람들의건강관련

신념이나행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왔다(Hay, Coups, Ford, &DiBonaventura,

2009). 코로나19백신접종관련보도가접종에대한수용혹은거부의사에영향을미치는다양

한연구결과도도출되었다(김영욱·소담이·김혜정, 2022; 김한나·장한일·장승진, 2021; 홍주나·

안순태, 2022). 해외에서도백신뉴스메시지노출방식이백신접종의향에미치는영향연구

(Chen, Dai, Xia, & Zhou, 2021; Palm, Bolsen, & Kingsland, 2021; Xu, Ellis, &

Laffidy, 2020), 코로나19 정보에대한미디어노출이불안감의정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

연구(Liu, Zhang, &Huang, 2020) 등미디어보도메시지와백신접종간의관련성을측정한

연구결과도보고되었다. 하지만대중언론이코로나19 백신접종의제를어떻게선택, 구성, 제

작하는지에대한생산자인식또는관행연구는이뤄지지않았다(이완수·정영희·홍경수, 2022).

백신접종에대한심리적불안감과기피의원인은상당부분언론의보도에기인하기때문에뉴스

가언론조직내부적으로어떤절차와과정을거쳐재생산되는지관찰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백신접종에대한언론의보도경향에주목해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가코로나19백신접종의제를어떤과정을통해생산하는지살펴보는데주안점을두었다. <연합

뉴스>는다른신문사, 방송사, 그리고인터넷매체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동시에, 대중들

에게직접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사회적파급력이큰언론매체로평가된다(임

종섭, 2018; 최영재, 2016). 연구자들이 <연합뉴스>가보도하는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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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주목한것은<연합뉴스>의보도가코로나19백신접종에대한의제를설정함으로써다른신

문사, 방송사, 그리고인터넷매체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1) <연합뉴스>는정부

재정후원매체로서코로나팬데믹보도의주요의제설정자기능을해왔으며, 특정문제에대한

사회적여론형성에중요한기능을 한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보도하면서

오보를내는등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부합하는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

다(이완수 ·홍경수·정영희, 2022).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 뉴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사회적의제설정자기능등을고려할때여론시장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하지만

뉴스도매상과소매상역할을겸하는<연합뉴스>는코로나19 보도과정에서오보, 과잉보도, 편

향보도, 그리고해설중심보도등여러한계를드러내왔다(이완수등, 2022). 그럼에도 <연합

뉴스>가왜그렇게보도하는지에대해서는충분히알려지지않았다. 이에연구자들은뉴스생산

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문제에접근하고자했다. 2020년 1월 20일코로나19 감염자가국내에

서처음확인된후 <연합뉴스>가코로나19 백신접종문제를어떠한절차와과정을거쳐보도했

는지, 뉴스를직접생산한제작자의뉴스생산과정에대한인식과평가를살펴봄으로써연구문

제에근접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언론이백신접종에관해어떻게보도하는가에따라백신접종에대한위험인식과예방행

동이결정되기때문에백신접종뉴스생산과정에관한연구는코로나19 팬데믹과관련한중요

한연구주제중하나이다. 사회적질병재난에대한미디어조직내부의뉴스생산과정을비판

적으로분석함으로써앞으로일어날반복된사회적재난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본연구는글로벌팬데믹상황에서의료․과학의제를다루는언론사의뉴

스생산관행을생산자인터뷰를통해구체적으로밝혀내고이를성찰적으로고찰함으로써사

회적재난의시기에미디어의역할은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함의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

대한다.

1) <연합뉴스>는현재국내언론사로는최대규모인600여명의기자가글, 사진, 그래픽, 영상등하루 3천여건이상

의콘텐츠를생산하여, 국내언론사 210여 곳, 포털등뉴미디어 110여곳, 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

기업280여곳에공급하고있다. 점차영향력이확대되는인터넷뉴스부분에서도<연합뉴스>의점유율은18.6%로1위

이다(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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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논의

1) 뉴스생산과정에관한연구

미디어생산과정에대한언론학자의관심은미디어조직내부에서뉴스를결정하는과정에집중

되어왔다. 뉴스는기자의개인적가치, 뉴스생산관행, 사회적환경, 그리고문화적요인등다

층적인위계요인에의해재구성된다(Shoemaker & Reese, 1996). 많은저널리즘연구자들

은뉴스생산과정을주로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그리고문화적차원에걸쳐다층적으로파악

해 왔다. 그 가운데서도 뉴스 생산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조직 내부의 관행이다. 브리드(W.

Breed, 1955)는언론사기자들인터뷰를통해서기자들의조직의편집방침에대해순응하거나

거부하는이유를사회화라는과정으로명명하고그원인을밝히고자했다. 그는기자들이편집방

침이무엇인지정확히알지못하는가운데 ‘삼투압처럼’ 자연스럽게내재화된다고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이자신의연구에서특별히 ‘의무와존경’이라는두가지요소가조직내사회화에중요한

기능을한다고주장했다. ‘의무와존경’이존재하는편집국에서는기자들의사기가충천하고조직

이 활기를 띠는 반면, 이 두 가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반대의 양상을띤다고 주장했다(Breed,

1955). 이연구는언론인이소극적인존재라고평가하는한계가있었지만, 언론인들이편집방침

에순응하고이로부터일탈하는양상을섬세하게포착한생산자연구로손꼽힌다.

뉴스생산과정에관한중요한연구중대표적인것이바로터크만이수행한뉴스가만들어

지는과정에관한연구다(Tuchman, 1972, 1978). 뉴스룸을참여관찰한결과터크만은뉴스

처리과정에서기자들에게성찰할수있는시간을주지않으면서도 마감시간, 명예훼손, 상급자

로부터의책망등과같은위험을최소화하기위하여객관성이라는개념을도출했다고보았다. 그

녀는기자의전문직주의가진실을은폐시키는기능을한다고보았는데, 저널리즘의전문직주의

가19세기자본주의와연관되며, 전략적의식이되었다는것이다(Tuchman, 1978).

이처럼뉴스의생산과정에초점을두는연구는언론인들이생산과정에서어떻게상호작용

하는지를관찰하면서, 뉴스선정이나출입처와의상호작용과정등에서작동하는조건과한계에

초점을맞췄다(Berkowitz &Liu, 2016). 이러한시각은생산과정에서구조적압력과행위자,

생산물간의역동적관계를파악하는데장점이있기는하지만, 미디어생산과정의산물을행위

자의 역할보다는 구조적 제약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임영호,

2015). 임영호(2015)는 미디어생산연구를 조직 내외부의 구조적 맥락, 종사자의 직업 특성,

생산과정의특성이나작업관행, 종사자집단의직업문화나가치등조직내부의다양한세력과

요인들을파악하는탐구과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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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백신접종뉴스생산도결국은 <연합뉴스> 조직내외부의구조적맥락, 저널

리스트로서의직업특성, 백신의안정성을뒷받침하는정보의부족상황에서이뤄지는뉴스생산

과정의특수성, 그리고조직내부의작업관행및문화등이뉴스생산현장에서유기적으로영

향을주면서만들어낸결과물로평가된다. 뉴스생산은다른어떤요인보다생산관행이나절차

와같은조직문화에의해영향을많이받는다. 이오현과이석호(2019)는한국신문의뉴스생산

문화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 신문사의조직문화가사회적, 기술적변화에도불구하고뉴스생산

과정에여전히강력하게작동한다고주장한다.2) 뉴스생산조직은뉴스의제와관점을선택, 강

조, 배제, 그리고상술을결정하는과정에핵심적인기능을한다. 헤스몬달프(Hesmondhalgh,

2006/2010)는뉴스생산연구를 “생산자가커뮤니케이션생산물을제작유포하는과정에서자신

들에게주어진특권적인권력을어떤방식으로실행하는지”(146쪽)를살펴보는작업이라고보았

다. 뉴스의내용과방향은일선취재기자에의해일차적으로결정되지만, 이를편집제작하는조

직내부의절차와관행, 그리고가치에의해최종적으로결정된다. 뉴스생산연구는많은요소

가운데미디어생산주체인미디어조직에집중된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Beck, 2003).

2) 감염병보도와언론의역할

언론은코로나19와같은사회적질병이발생하면위험경고와함께예방에대한다양한처방을

제시한다. 사회적질병문제는사람들의건강과생명에직결되기때문에언론이특별히중요한

의제로선택해집중적으로보도하는대상에속한다. 하지만코로나19 및백신접종에관한언론

보도는여러가지측면에서비판받아왔다. 코로나19초기에는언론계내부에서도‘팬데믹저널리

즘’이라는표제하에코로나19 시대에언론은어떠해야하는지를집중하여분석했다.3) 이들비

평기사는코로나19에관한한국언론의보도가의학적, 과학적근거보다는정치, 사회적맥락에

서해석되고기술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또한의학/과학전문기자가아닌사회부기자가기

사를작성함으로써의학적전문성이떨어진다는평가도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코로나19

와관련하여수준높은보도를하는것과는달리국내언론들은코로나19문제를보건역학적의

2) 특히 ‘위계적및순응적문화’를중심으로 ‘폐쇄적및비성찰적문화’와 ‘비체계적및비조직적문화’가 ‘자본종속적문

화’, ‘전문성배양억제문화’, ‘소통부재문화’, ‘협력부재문화’ 등의조직문화들이나타나고작동하는데핵심적인역할

을하였다고평가했는데, 이조직문화들은각각또는상호작용속에서중앙일간지들의조직운영과기사생산과정전반

에강력한영향을끼치면서여러측면에서저널리즘의원칙과질을훼손하고있다고결론내렸다.

3) <시사IN> 제688호는 ‘팬데믹저널리즘’이라는표제하에코로나19 시대에언론은어떠해야하는가에대해비판적으

로분석하였다(김연희, 2020, 11, 19, 2020, 11, 23, 2020, 11, 24a, 2020, 11, 24b, 2020, 12, 1, 2020, 12, 15,

2021, 4, 13; 변진경, 2020, 11, 18, 2020, 12, 1 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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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닌, 언론의정파성에따라정치적투쟁과담론의제로삼았다는비판도제기되어왔다.

2021년중반부터코로나19 백신접종과언론보도의관계도활발하게연구되었다. 코로나

19백신에관한언론보도양상을파악한연구에서는여러주제가운데예방접종이가장큰비중

을차지한다는것이밝혀졌다(윤현준·정백근, 2021). 윤현준과정백근(2021)은코로나19 국내

첫확진자발생일인2020년1월20일부터2021년7월31일까지의기사를분석하여7가지토픽

을추출했다.4) 언론의보도내용과백신접종의도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로는홍주나와안

순태의연구(2022)가대표적이다. 이들은국내언론이코로나19 백신부작용에관한내용을중

점적으로보도하며국민에게백신의안정성에대한의문과백신에대한공포를심어주는역할을

수행한다고보고, 언론의보도행태가국민의코로나19 백신접종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

지실증적으로분석했다.

특히코로나백신접종에서소셜미디어의역할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정부의대책이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되는과정에서언론사의소셜미디어채

널의영향력을조사한연구도수행되었다(홍주현·차희원, 2022). 홍주현과차희원(2022)은유

튜브에서코로나19 방역과백신접종관련이슈의확산과정을네트워크분석한결과, 코로나19

상황을전달하는언론사채널의영향력이컸고, 조회수도높게나타났다고밝혔다. 보수성향

채널에서감정적헤드라인이더많았고, 보수성향의개인채널이정부에대한부정적메시지를

확산했고동영상조회수도높게나타났다. 이연구를백신접종이슈와연결시킨다면, 정부는소

셜미디어에서확산되는부정적인메시지와허위정보에대응하기위해정확한정보를적극적으로

알릴필요가있고, 언론은부정확한정보나허위정보에대해팩트체크를해야할책임이수반된

다. 유튜브상에서확산된코로나19 백신관련영상의주요특성과이용자반응의차이를분석해

기관및단체, 언론사, 정부채널에서는사실중심보도와더불어허위정보에대한보도도한축

을이룬다는사실도밝혀졌다(이미나·홍주현, 2021).5)

한국에서감염병에관한뉴스생산및언론보도양태에대해문제가제기된것은이번이

처음이아니다. 2015년 5월당시신종감염병인 ‘메르스’가국내에서발생했을때, 국내언론은

4) 토픽은예방접종(20.0%), 면역효과(14.9%), 생산(14.5%), 부작용(13.8%), 유통(13.7%), 물량확보(13.5%),

검토및허가(9.7%) 순으로분류되었다. 윤현준과정백근(2021)은원활한예방접종을이어가기위해가장중요한요인

으로문제해결형언론으로변화시키기위한환경조성노력이필요함을주장했다.

5) 이미나와홍주현(2021)은 579개의코로나관련유튜브영상을분석하여진보성향채널은백신접종을찬성하는긍

정적정서의비율이높았고, 보수성향채널은백신접종에반대하는부정적정서의비율이높았음을밝혀내었다. 백신접

종이시작된이후에는정부채널의영상이증가했고, 긍정적정서의영상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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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경쟁하듯신종감염병의위험성을부각시키면서확인되지않은뉴스를생산했다. 국민은불

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의료 전문가들은 언론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권태훈,

2020, 5, 1) 이에 2019년에는한국과학기자협회와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의료전문가들

이모여가칭 ‘감염병보도준칙’ 제정작업에착수했다. 그결과2020년 4월 28일한국기자협

회, 한국방송기자협회, 과학기자협회는2020년4월 28일감염병보도준칙을마련했고, 이를감

염병보도의가이드라인으로제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의기본원칙은해당질병에대해정보가

필요한대상에게정확한정보를쉽게전달하는데있다. 감염병보도준칙에의하면, 발생원인이

나감염경로등이불확실한신종감염병의보도는현재의학적으로밝혀진것과밝혀지지않은

것을명확하게구분하여전달하며, 현재의불확실한상황에대해의과학분야전문가의의견을

제시하며, 추측·과장보도를하지않고, 감염병발생최초보도시질병관리본부를포함한보건

당국에사실여부를확인해야한다. 또한감염가능성과감염병연구결과에대한보도는전문가

의의견이나연구결과등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보도하며, 특히새로운연구결과보도시학

술지발행기관이나발표한연구자의관점이연구기관·의료계·제약회사의특정이익과관련이있

는지, 정부의입장을일방적으로지지하는지확인해야한다. 감염인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 기

사 제목과 본문에 패닉·대혼란·대란·공포·창궐 등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오인이우려되는다른감염병과의비교도주의해야한다(한국기자협회외, 2020, 4, 28).

하지만 뉴스 생산과정에서 이 준칙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뿐만아니라이슈가변질되어방역보다는정치적관점에서더많은뉴스가생산되었다는평가도

있다.6) 이에연구자들은코로나19 관련뉴스자체가비판받아온상황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

인<연합뉴스>가국민의생명과관련된뉴스를언론사내부에서어떤과정을거쳐생산하는지를

살펴보고, 질병관련뉴스생산관행을분석하여사회적위기상황에서저널리즘의바람직한역할

이무엇인지검토하고자한다.

6) 팩트체킹언론사를운영하는김준일대표는한국언론의코로나19 보도특징을 ‘오락가락잣대’, ‘방역의정치화’, ‘사

건기사취재방식’, ‘속보중심’, ‘기사쪼개기’, ‘정부발표에의존’이라는 6가지키워드로정리했다. 특히방역의정치화는

정부의방역에대한일부언론의딴지걸기로대표되는현상이었으며, 김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보도

된국내75개주요언론사코로나19 백신기사를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청)’ 등 5개의키워드

로분석한결과 ‘백신’과 ‘문재인’ 키워드가뚜렷한양적선형관계를보이지만, ‘백신’과 ‘질병관리본부’는거의무시할수

있는선형관계를보였다고밝혔다. 이와같은선형관계가백신보도와관련하여방역측면보다정치쪽에서더많은기

사가쏟아졌다는것을확증한다고지적했다(김준일,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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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뉴스>의코로나19 뉴스보도양태와연구의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 <연합뉴스>는다른어떤매체보다많은양의관련기사를생산했고,

코로나19감염상황과백신접종관련의제를설정해광범위하게전달하는의제설정자기능을수

행했다(이완수등, 2022). 하지만코로나19팬데믹시기에<연합뉴스>는몇차례의대형오보를

내는등뉴스정보시장에혼란을야기하기도했다.7)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연합뉴스>는속보매체로서코로나팬데믹상황에대한국내외정

보를가장발빠르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했지만, 보건환경감시를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반

론도제기된다. 이완수와 그의동료들(2022)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제에대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분석한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의제에대한사실적전달기사보다해설성기사에

치중했으며, 보도자료에의존해수동적인뉴스제작을했으며, 백신접종에대한비판적관점보다

사실을단순전달하는경향을보였으며, 특정지역과국가, 그리고보도의제를편향적으로보도

했다고밝혔다. 이러한평가는글로벌팬데믹상황에서국민건강과관련된중요이슈인백신접

종사안에대해 <연합뉴스>는적극적으로취재하기보다는보도자료에의존했고팩트체크도전

반적으로부족했음을의미한다.

그동안 <연합뉴스>는다른공영매체와함께학계의중요한분석대상이되어왔다. 예를들

어<연합뉴스>에대한외국기자들의인식변화(김창룡, 2010),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연합

뉴스>의정체성및역할분석(남재일·최영재, 2013; 임종섭, 2019; 최영재. 2016), 세계뉴스

통신사 간 뉴스 비교 분석(이민규·육은희, 2014; 이화행·정성호, 2014), <연합뉴스>의 보도

(리)프레임연구(김은주·방정배, 2010; 양희정, 2021), 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보도형식과

의제(이완수등, 2022) 등이있다. <연합뉴스>에대한기존연구를종합하면, <연합뉴스>는속

보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기때문에정확성과심층성이부족하고(남재일·최영재, 2013), 정권의

의중을살피거나이익을대변하는보도경향도보였고(최영재, 2016), 종종광고주와결탁하는

문제도야기했다(김창룡, 2018). 이러한비판은뉴스통신사가수행해야할기본적인보도기능

이무엇인가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킨다(심영섭, 2018).

현재의<연합뉴스>는인터넷이나모바일로뉴스소비의중심이옮겨가면서뉴스통신사로

서의위상이크게약화되었으며(김경희·이소현, 2011). 이를극복하기 위해뉴스공급모델을

7) 2021년 10월28일에는 ‘위드코로나싱가포르서신규확진5천명넘어역대최다’ 기사를보도했지만, 백신을접종

하지않은 1명의환자를제외하고모두다양한기저질환자인것으로최종확인되었다(Strait Times, 2021, Octobe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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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신사-고객사-소비자’로 이어지는뉴스도매상역할과함께 ‘뉴스통신사-소비자’로직접

연결되는소매상역할까지포괄하는방식으로바꾸었다(남재일·최영재, 2013).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위상은변했지만, 사회적이슈를실시간으로확산시키는의제설정자로서의영향

력에는큰변화가없다.

이러한 <연합뉴스>에대한선행연구의대부분이조직의 사회적역할이나텍스트 분석에

집중되어있는반면, 그텍스트가실제로어떻게생산되는지에관한생산자연구는찾아보기어

렵다. 현재로는이민규와강연곤(2015)이 <연합뉴스> 기자20명과전문가5명을대상으로빅데

이터저널리즘활용방안에관해인터뷰한분석이생산자인식연구의유일한사례이다. 학계에서

도<연합뉴스>의기사에대해서는비판적분석이종종이루어져왔지만, 뉴스생산과정과관행에

대해서는성찰적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 <연합뉴스>의백신접종보도가사회적으로미치는

파급력과이슈의중요성을고려할때, 백신접종뉴스가생산되는과정과생산관행을비판적으로

고찰하는것은중요한작업으로보인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언론의관계를다룬기존연구대부분은언론이사회구성원들의백

신접종의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러한분석은뉴스텍스트의소비및

사회적영향력을규명할수는있으나, 재난상황에서여론을형성하고사회구성원들의태도및

행동에영향을줄메시지가생산되는구체적인과정에관해서는설명하지못한다. 따라서국민의

생명, 국가정책, 집단간이해관계등다수이슈가얽혀있는백신접종에대해국가기간뉴스통

신사인<연합뉴스>의뉴스생산과정을살펴보는것은학술적으로나저널리즘실무적으로나의미

가적지않을것이다.

3. 연구문제및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연구문제

연구자들은2021년2월26일한국에서백신접종개시이후<연합뉴스>가백신접종관련뉴스를

어떤과정을거쳐서생산하는지, 또한뉴스생산조건의특징은무엇인지내부구성원의인터뷰를

통해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한 뉴스 생산관행(아이템선정

및취재방법, 편집과정)과자사뉴스생산조건의특징을생산자인기자들의인터뷰를통해살펴

보고자했다. 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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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연합뉴스>의코로나19백신접종뉴스생산관행의특징은무엇인가?

연구문제2: <연합뉴스>의코로나19백신접종뉴스생산조건의특징은무엇인가?

연구문제를두개로설정한이유는 <연합뉴스>의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의생산관행을

설명하는두가지요소로서<연합뉴스> 내부의게이트키핑과정등뉴스생산관행의특징을살

펴보고, 이러한관행을가능하게하는뉴스생산의조건들을파악함으로써뉴스생산의관행을비

교적입체적으로파악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수많은정보중뉴스아이템을선별하여보

도하는기자들의뉴스제작과정은관행화(routinization)되어있는데, 이는뉴스제작의효율성

을위한것이다. 그러한관행은뉴스의속보성과생산성측면에서는유용하나, 국민의생명과관

련된코로나19 백신접종과같은특이한사안을다룰때도적합한지는꼼꼼하게평가할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1) 인터뷰대상자선정

본연구의목적은<연합뉴스> 내부구성원들이백신접종뉴스를어떤과정과절차를통해만들어

내는지뉴스생산관행을파악하는것이다. 뉴스생산관행을파악하기위해서는참여관찰과생

산자인터뷰가필요했으나조사기간(2021년12월)에는코로나19감염우려가최고조상태여서

기자들과의대면접촉이어려웠다. 또한당시<연합뉴스>가처한내외적요건으로인해섭외도쉽

지않았다.8) 따라서연구자들은편집국장에게도움을요청하기로하고, 백신접종에관한기사를

많이쓴기자리스트를작성했다.9) 이리스트에서인터뷰대상후보자를추린뒤<연합뉴스> 편

집국장에게인터뷰이섭외를위한협조를요청하였고, 이를바탕으로취재기자세명과국제뉴스

담당데스크한명을섭외할수있었다.

일선취재기자 3명과데스크 1명은 8년에서 22년의제작경력을가진중견기자들이었으

며, 백신접종관련기사를활발히작성한경험이있다. 연구자들은편집국과별도로사회적의제

를논평식으로다루는 ‘연합시론’을쓰는논설위원들도인터뷰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논설실

장을통해두명을추가로섭외했다. ‘연합시론’이 <연합뉴스>의전체적인논지를대표하고있으

8) 당시<연합뉴스>는광고형기사를게재했다는이유로제재받아포털유통망에서퇴출통보받은상태였다.

9) 10건이상의국내기사를작성한기자는20 명, 국제뉴스작성자는1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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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신문사나방송사의논조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을것으로생각했기에논설위원과의

인터뷰가중요하다고판단했다. 인터뷰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2) 인터뷰방법과절차

인터뷰는2021년 12월15일부터23일까지2주간에걸쳐진행했다. 인터뷰방법으로는전화인

터뷰와 서면 인터뷰가 함께 활용되었다. 인터뷰 섭외 도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여 1일

6,000명이상의확진자가발생했고, ‘사회적거리두기’도강화되었기때문에인터뷰대상자를직

접만나진행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웠다. 취재기자와데스크는1시간이내의전화인터뷰를실

시했으며, 전화인터뷰보다서면인터뷰를선호한논설위원들과는서면인터뷰를실시했다. 서면

인터뷰는한명의응답자를대상으로 2회에걸쳐진행했다. 첫번째응답에서답변이충분하지

않거나보다심도있는응답이기대되는질문들은2차로질문지를보내답변을받았다. 논설위원

인터뷰에서는연구자 1명이이들에게인터뷰질문지를보내답변받았으며, 내용이충분치않은

답변에대해서는추가로질문하고다시답변받는식으로인터뷰내용을보완했다.

응답자들이시종일관익명처리여부에민감했기때문에연구자들은응답자들의연차와지

위, 그리고성별만기술하고모두익명으로처리한다고밝혔다.10) 본연구를통해<연합뉴스>에

대한부정적인결과가나오게될것을염려하는태도도느껴졌다. 연구자들은그염려를줄이고

심도있는내면의응답을끌어내기위해인터뷰과정에서감정적평가를배제하고중립적이고객

10) <연합뉴스>의내부인들은그정도의정보만으로도응답자를추측할수있기때문에논문에서는직무와직위만표기

하였다.

Interviewee

Reporter

A

B

C

Desk D

Editing boardmember

E

F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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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언어를사용하고자했다. 그결과 <연합뉴스>의백신접종관련뉴스가조직내부에서어

떤과정을거쳐생산되는지비교적자세히파악할수있었다.

4. 분석결과

연구자들은응답자들과의인터뷰를토대로<연합뉴스>의백신접종뉴스생산관행의특징과뉴스

생산의조건에대해다음과같은결과를추출할수있었다. <연합뉴스>는정부정책에집중하여

아이템을선정했고, SNS를적극활용하여취재했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의필요성을

강조하는방향으로보도방향을설정한것으로밝혀졌다. 기자실및논설위원실에서공유되는편

집방침은없었고, 속보성이중요시되는뉴스통신사의특성상팩트체크나게이트키핑과정이꼼

꼼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였다. 이러한뉴스생산과정에대해기자들의인식을조사한

결과, 기자들은타깃오디언스를일반소비자로설정하는경우와언론사로인식하는경우등혼

재되어있었고, 백신접종뉴스생산환경에대해서는적극적인취재가부족하고의․과학전문가

와취재인력이부족하다고밝혔다. 직무수행의한계를인식하면서도코로나19상황에서자사기

사가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자족적효능감을느끼고있다는것도발견할수있었다.

1) <연합뉴스>의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생산관행의특징

(1) 아이템선정및취재보도의특성과방향

①정부정책순응적뉴스선택과SNS를통한검증부족한취재

<연합뉴스>의백신접종보도의두드러진특성중하나가정부정책에초점을맞춘것이었다. 한

응답자는그이유를정보의불균형성때문이라고답했다. 정부에는보건과질병을담당하는전문

적조직과인력및방역담당자가있으나, 언론사기자들은그에자유롭게접근할수없으므로

정부정책이나발표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

“정부는전문적으로보는조직들이있고그판단에따라정책을만드는건데, 거기에다가

방역을정부가총괄을하는거니까기자들이가지고있는정보와정부가가지고있는정보

의격차가너무심한거죠. 100:0 정도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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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가발생하는상황에서언론사기자는정부가발표하는것을그대로전달할수밖

에없는한계를갖기쉽다. 또한긴박하게바뀌는재난상황에서정부가제공하는실시간정보는

뉴스통신사기자들에게중요한뉴스원이기도하다. 기자들이취재가어려운환경에서는정부발

표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도사실이기는하다. 하지만정부발표에지나치게의존하고이를

속보로뉴스를생산하는것은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역할과의무와는거리가있다. 정부정책을

그대로전달하는것은반박불가능할정도의검증과정이생략되기쉬우며, 부정확한정보를사회

에퍼트릴위험을내포하고있다. 특히나국민의생명과안전이결부된비상시기임에도불구하고

적극적취재보다는정부발표에만의존하게되어언론의환경감시기능을소홀히한것이라고볼

수있다.

실제로방역당국의책임자들과는대면취재는물론, 전화취재도쉽지않기때문에공식적

인브리핑을통해서정보를공개하는새로운시스템이생겼다고응답했다. 기자단을중심으로단

톡방이만들어졌고, 그곳을통해질의와응답이이루어지는소위 ‘SNS를통한비대면취재방식’

이생겨난것이다.

“정기적인브리핑시간이정해져있고하루에한번내지두번정도미국식으로하는거

죠. 거기서모든정보와답변을주고받고나머지질문에대해서도중간중간생기는정보

들, 해외에서날아오는소식에대한정부의대응등등이런것을기자단톡방에서질문도

공개가되고그질문을정부에넘기면정부가거기에답변을달아서모든기자들에게공유

가되는시스템인거죠.” (A)

기자단의단톡방은중요한정보들이공유되고취합되는일종의정보파이프라인으로기능

하고있었다. 코로나19라는전염병이새로운방식의뉴스정보의집적및유통과정을등장시킨

것이다. 대면취재가어려운환경에서SNS취재는대안적방식이될수도있지만, 단톡방을통

해흐르는정보는한계가있다. 질의응답시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돌발적상황에대해빠르게

대처할수없게하고, 다수의언론사가단톡방에공유한정보를기준으로기사를작성하므로모

든언론사의기사들도표준화될위험성이크다. 즉백신접종이라는중요한사안에대해전언론

사가동일한주제를동일한방식으로보도하게되는것이다.

“복지부기자단안에단톡방인거죠. 질문을올리면간사가식약처나질병관리청이나복지

부에전달을하고.... 중수본이라는조직이있거든요, 그게복지부가중심이되어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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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위해전부처가연결이되어있어요. 그래서질문이중수본에만들어가면외교부

관련사안이라든지행안부관련사안이라든지산업부관련사안등등이런부분에대한답

변도수집이되는거죠.”(A)

보도아이템선정에서의정부정책에대한과도한의존, SNS를통한정보의일방적흐름

은언론사를정부의대변자로만들위험이있다. 정부정책에초점을둔아이템선정은외신출

처의보도를생산하는과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었다. 외신담당기자는<연합뉴스>의백

신접종보도에있어서한국정부의정책을고려하며정부에참고할만한시사점을주는것을염

두에둔다고밝혔다.

“백신접종뉴스보도할때한국정부의정책을고려하죠…. 정부편을들거나비판할필요

는없으나먼저해본나라에는이런문제점이있더라, 부작용도생기더라…. 타산지석이던

모범사례로삼을수있는것을기사선택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D)

정보가제한된 환경에서는정부의 보고를중요하게고려하고기사 작성에서 국가 정책을

염두에두는것은자연스러워보이는면도있다. 하지만 <연합뉴스> 기자들의독자적인취재나

심층보도의과정이두드러지지않은채, 정부정책이나보도에만의존한다면언론이정부정책

을무조건적으로전달하는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다. 그러면언론은왜정부정책에집중하는

것일까?한응답자는정보를받을수있는곳이정부밖에없다고실토했다.

“(백신접종시작된) 처음에는안전성문제가많이있었고요. 지금은추가접종이필요하다

는것을많이쓰고있습니다. (정부정책의방향과논조가맞는것에대해) 네, 저희가그

럴수밖에없는게정보를받는곳이정부밖에없으니까요.” (C)

기자인터뷰를통해, <연합뉴스>는백신정보의불확실성과정보통로의한계로인해뉴스

원을다양화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었다. 더불어정부보도자료의신뢰가능성에대해서는다

른응답자가지적한바와같다.

“저희백신보도에고침이나가는가장큰이유는정부에서보도자료를잘못내기때문이

에요. 수치가다틀려요. 하루에한번씩복지부질병관리청이일이많으니까수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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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서계속복지부자료수정에따른고침이고계속그런식이어서저희가이부분은어

떻게팩트체크를할수가없어요.”(C)

살펴본것처럼국민의안전과관련된백신관련뉴스의경우, 정부의정책발표에과도하게

의존하는것에서벗어나대학연구소를포함한전문가집단, 의료기관, 시민단체등다양한뉴스

원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삼각 확인하는 적극적인 취재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심도깊은검증과정을누락한채정부정책에지나치게집중하여신속보도하는경

향을보임으로써사회적재난이라는위기상황에서언론이수행해야할환경감시기능을충분히

수행했다고말하기어렵다.

②백신접종필요성을강조하는논조

코로나19 백신접종이시작되며상반된뉴스가등장했다. 백신접종이위험하다는주장과백신접

종만이최선의선택이라는주장이공론장에서대립한것이다. <연합뉴스> 특히, ‘연합시론’을쓰

는참여자들에게서는‘백신접종을독려하고필요성을강조하는’ 논조가두드러졌다. 한인터뷰대

상자는 ‘백신접종’을 ‘연합시론’ 소재로정하는중요한원인하나가 ‘코로나의사회적위험성’을고

려하고경고하기위함이라고답했다.

“시론을쓸때개인적으로 ‘코로나위험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합니다. 무엇보다확진자나

위중증환자, 사망자추이를보고논설의주제를정하죠. 최근심각해지고있는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추이나백신접종현황, 또는부작용등의추이도논설주제를정하는데고

려하는요인의하나입니다.”(E)

또다른응답자도 ‘연합시론’을통해백신접종률을높이는쪽으로사회적여론을촉구한다

고응답하였다. 그는공공의안녕을위해서는백신접종은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하고, 이런신

념을시론을쓸때반영한다고답했다.

“백신접종률을높여사회구성원의감염위험을최대한낮추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

다. 백신을접종하지않는행위는다른사람들에게피해를줄가능성이크기때문에공공

의안녕을위해서는백신접종에적극나서야한다는주장을시론이나논설에담고자합니

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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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시론이나논설을내보낼때조직차원에서강조하는백신접종아이템이정해

져있지는않지만, 암묵적관행은있다고응답하였다.

“내부조직자원에서중요하게고려하는아이템이따로정해져있는것은아닙니다. 하지

만확진자나환자, 사망자등추이, 병상문제와현장의료진의한계상황과관련된 ‘코로

나의위험성문제’를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암묵적관행은있지요.”(E).

응답자들의답변에서정부정책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경향성이자주드러났으며, 또한

그반대로뉴스아이템선정이나보도방향을결정하는데정부정책으로부터영향을받고있다

는것을느낄수있었다. ‘연합시론’을쓰는응답자들이백신접종관련시론이나사설을쓸때사

회적으로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는크게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코로나감염병에대응

하기위한사회집단의공감대형성, 둘째보건위기에대처하는각계의노력과희생을조명해

보는내용(E), 셋째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나, 포스트코로나시대를위해서는백신

접종이필요하다는점(F)을들었다. ‘연합시론’ 작성자들은코로나전염병을중대한사회적위험

으로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백신접종을높이는쪽으로사회적여론을조성하는데도움이

되는글을쓰기위해노력한다고밝혔다. 연구자들은응답자들이사회적문제해결이라는기능을

수행함으로써자신의존재감을확인하고있다는것을감지할수있었다.

③무정파적인소극적보도

응답자들은백신접종과관련하여 ‘무정파적으로중립적으로객관적사실보도에집중한다’고응답

하였다. 하지만중립적기사의의미가비과학적이거나근거없는일부여론에대해서더적극적

으로취재하여확산을막는것이아니라, 이쪽은이렇게주장하고, 저쪽은저렇게주장한다는소

극적차원의중립을말하는것이라서안타깝다고토로한응답자도있었다.

“(정부에서) 백신접종을일부러늦게한거거든요. 왜냐하면저희가최초가될이유가없

었고남들이어떻게하는지보고피해를최소화하겠다는전략이었죠. 미국이랑영국, 이스

라엘이다급한상황에서먼저백신을접종하고확진자가줄어드는상황에서저희는백신

을확보하지못한상황이어서어떤보도가나왔냐면, “미국·영국·이스라엘천국, 한국 지

옥” 이런기사가나왔어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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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으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접종을 일부러늦게 시작한한국의 상황에

대해일부언론이 ‘한국지옥’ 프레임을제시했고이것이대중에게유포되었을때 <연합뉴스>의

보도는어떠했을까?

“저는정말동의가안되더라고요. 이런걸적극적으로우리가기사를써서 ‘그런프레임

자체가맞지않다, 우리가성과를내었다’고자화자찬할것까지는아니지만백신접종을늦

추게만든상황자체는굉장히잘한것이고그거에대해서스스로인정하는분위기가있어

야합니다. 물론정책적판단이나미스는있지만그게우리가지옥으로평가될정도는아

니었어요. 그런기사를적극적으로쓰지못했던것이아쉬웠습니다.” (A)

왜곡된정보가일부언론을통해서유포되는상황에서한기자는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

한것이계속아쉬움으로남아있다고말했다. 더불어백신접종관련기사에대해근거없이불신

하는대중의태도로인해대중을설득하는것이어렵다는답변도있었다.

“백신접종에대한불신이깊게있는분들은과학적기술도믿지않으셔서기사로도믿지

않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대중을설득하는것이어렵습니다...... 기사를써도설득하

기에쉽지않습니다. 그래서양쪽의의견을다듣고백신은이런효과가있지만이런이상

반응을보이는사람도있다고써도보고싶은부분들만봅니다.” (B)

뉴스생산자들은백신접종기사에대한독자의반응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백신접종에대한상반된입장과의견을반영하여기사를작성해도대중은선택적으로지각하기

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더불어국가의정책으로인해야기된개인의불편과어려움에

대해적극적으로기사를쓸수는없었던한계를인정하였다.

“저는정부가왜이런결정을했는지이런것들을세세하게알고국가를전체적으로경영

하는입장에서는국가전체의이익을따질수밖에없잖아요. 때문에개인들이가지고있는

어려움이나피해를받았다고생각하는분들의사정이나그분들을위한기사이런것들이

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A)

응답자들은 <연합뉴스>의보도가 정부 정책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 발생한한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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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있었다. 응답자들의진솔한자기고백속에서<연합뉴스>백신접종보도의한계와개선

의가능성을발견할수있었다.

(2) 백신접종뉴스편집과정

①공유되지않는불투명한편집방침

연구자들은 <연합뉴스>의기자들이백신접종관련뉴스를작성할때공유하는편집방침이나원

칙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기자대부분은‘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 지나친불안조장은하지않

는것’이원칙이라고답하였다. 한응답자는자신의취재보도원칙을다음과같이밝혔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국민에게코로나19, 백신, 백신접종관련의제는드라이한사실

을빠르고정확하게정파성없이전달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D)

이와같은보도원칙은언뜻보기에는문제가없어보이지만, 감염병보도에일반적인사

건·사고보도원칙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생각할점이있다. 또한이러한원칙

으로는일반언론사와차별적인기사를생산할수없기때문에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

뉴스의차별성을담보할수없다. 백신에관한불확실한정보가대량생산되고정보의흐름이불

균형한상황에서, 사실검증없는 ‘드라이한사실보도’는자칫하면왜곡된정보를생산하여그릇

된여론을형성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상 <연합뉴스>에서코로나19 백신접종과관련된보도

원칙은부재하며, ‘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 지나친불안조장은하지않는다’는답변역시회사

에서언론사차원에서결정하고구성원에게확산시킨것이라기보다는기자가개별적으로내재화

시킨저널리스트의관습처럼보였다. 이러한예상은다수의응답자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저희는보도방향이라든지이런것들을정확하게 ‘이렇게움직이자’라는메시지가내려오

지는않아요. 전체조직이다그래요. 이거는현장기자의판단에최대한맞춰주고.... 어

떠한방향이와서거기에따라야한다거나그런적은없었어요.” (A)

“(백신접종관련기사를쓸때회사에서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 그런건전혀없습니다.

저희가우선쓰고(기사를) 보고서논리적으로이상하거나사실확인이더필요하거나한

부분은물어보죠. <연합뉴스>는가치중립적인기사를쓰기때문에그런가이드는주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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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걸로알고있어요.” (C)

<연합뉴스>의일선취재기자들은백신접종보도에있어서언론사의취재및보도가이드

라인없이, 공유된편집방침없이저널리스트개인의철학과생각에따라보도하는것으로보인

다. 또한 ‘백신문제가정치적인상황에활용되는상황에서그런것에휘말리는기사를쓰고싶지

않죠’(A) 라는답변에서알수있듯이, <연합뉴스>의기사가무색무취의방향성없는특징을보

이는것도이러한전사적인편집방침의공유부족과연결된것으로추측할수있다. 심층인터뷰

가진행된2021년에는이미한국기자협회등에서 ‘감염병보도준칙’을마련했고, 일선기자들이

감염병보도의가이드라인으로활용할수있는상황이었다. 하지만일선기자들에게는활용되지

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하나의언론사에서생산되었다고보기어려울정도로다양한층위의기사들이전체적

인편집방침에의해서가아니라산발적인방향에서뉴스가생산되었다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

‘연합시론’과 일반취재기사들사이에서감지되는미묘한어긋남이어떻게생겨나는지물었다.

‘연합시론’은일반신문사의사설과는성격이다른면이있지만외부필진이아니라, 내부논설위

원들이작성하기때문에언론사의공식견해라고보아도무방하다. 하지만 <연합뉴스>의일반적

인취재기자는 ‘연합시론’의 위상과효과를상대적으로낮게평가했다. ‘연합시론’은 일선취재

기자들의취재내용을바탕으로작성되는경우가많아서사내에서의위상이일반언론사와달리

그리높지않고, 일부시론은취재기자의기사와겹치기도한다는것이다.

“그것은논설위원들이저희기사를보고쓰시는것이라서따로영향이있다고는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저희가먼저기사를쓰고그것을참고해서논설위원의주장을쓰시는것이

라대부분이저희기사랑많이겹치거든요.” (C)

한응답자는 ‘연합시론’이큰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 자신의취재분야와관련된주제의

시론이나올경우에는유심히읽어본다고답했고, ‘연합시론’이지역언론사의논조설정에상당

한영향을미친다고의견을밝혔다.

“‘연합시론’이다른언론사에영향을미치는것같습니다. 방향에대해서조금미치는것같

아요. 굉장히합리적인시각이라서저희때문에영향을받았다고할수도있고아니면누

구나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보편적인시각이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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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바와같이<연합뉴스>는언론사로서의편집방침을구성원들에게강력하게제안하거

나내재화시켜공유하게하기보다는기자개개인이자신이설정한저널리스트로서의양심에따

라기사작성을하도록하는‘분화된문화’를가진것으로보인다. 이러한 ‘분화된문화’는 ‘연합시

론’을쓰는응답자의인터뷰에서도반복적으로발견되었다. ‘연합시론’을쓸때내부적으로공유

되는별도의가이드라인은없고특별한준칙없이상황에맞춰시론이구성된다는것이다. 팬데

믹이라는국가비상사태에서정확하고믿을만한정보를제공하는원천으로서의통신사의중요성

과생산된기사의영향력을감안할때, 일관된기준이없는편집방침은문제가있어보인다. 일

부응답자는백신접종보도에관해서는논설위원실과뉴스를보도하는편집국간에편집방향에

관한커뮤니케이션은없다고밝혔다. 논설위원실의의견이편집국보도방향과다른경우는거의

없으나, 일상적으로논설위원실에서는편집국보도방향자체를고려하지않는다는것이었다.

“논설위원실과편집국의입장이서로일치하지않아도된다는내부관행이있는것은아닙

니다. 불일치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어떤원칙이정해진것도없죠. 사안에따라편집국

보도방향과다를수도있겠지만, 필요할경우협의할수있어요.”(E)

논설위원실과편집국의입장이일치해야한다거나일치하지않아도된다는공감대자체가

없고, 아주중대한문제에관한생각이다르다면협의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협의

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결국<연합뉴스>논설위원실에서작성하는‘연합시론’은편집국의편집

방침과독립적으로작성되며, 일반적으로사설과일반기사의방향이일치하는경우가많은일반

신문사와는대조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문제는이러한기사들의논조의어긋남이대중

에게혼돈된메시지로받아들여질여지가크다는점이다.

②팩트체크와게이트키핑과정의결락

백신접종보도는국민의생명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백신과관련하여가짜뉴

스가대량으로생산되어혼란이야기되자, 일부언론사들은팩트체크부서를운영하며실질적인

성과를거두기도했다.11) 하지만, <연합뉴스>의팩트체크활동은주로다른언론사의보도를대

11) 코로나19 관련이슈에대해가장많이팩트체크를시도한SNU팩트체크는2021년 1월28일부터약7개월간154

건의 보도 및 정보를 팩트체크하였다. KBS(88), 연합뉴스(68), 뉴스핌(61), 한국경제(57), 매일경제(55), 채널

A(52), JTBC(46), 아주경제 (45), 뉴스톱(27), SBS(26), YTN(24) 등이팩트체크횟수상위권에속했다. 3회이

상시도한팩트체크이슈에대한담당기관과매체의연결정도중심성 (degree)을분석한결과, SNU 팩트체크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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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진위여부를검증하는방식이었기때문에자사의뉴스가정확하고신뢰할만한기사인지

검증하는 실질적인 검증의 과정으로서의 팩트체크와는 거리가 있었다.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

과정의결락이라할수있다. 결락이란있어야할부분이빠져서떨어져나간상태를가리킨다.

“기사를쓰면보통그날부서에서나오는기사를전담하는데스크들이보시고그다음에고

치고싶은거라든지보강하고싶은부분은상의를하는거죠. 실시간으로계속상의를해

서넘기는데신문처럼기사하나를몇시간동안보고하지는못해요.” (A)

많은기사를빠른속도로송고해야하는통신사의속성으로인해기사를데스킹하는과정

이나팩트체크과정이비교적간단한것으로보인다. 응답자들은기사검증이취재기자와데스

크사이에서1단계의검증과정으로진행된다고밝혔다. 에디터나국장도기사를보기는하지만,

속보가대부분인 <연합뉴스>의경우다수의기사가 ‘취재기자-데스크’라는한단계의간략한검

증과정을거쳐공개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전문가의견을많이묻고, 누군가발표하는것을속보를내는데정부의발표는거짓말을

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속보로처리합니다. 나중에기사를덧붙이는건종합으로나가기

때문에이부분도일종의팩트체크라고할수있을것같아요.”(B)

‘정부가거짓말을하지않는다’라는전제는저널리즘적으로는심각한문제가있는인식이라

할수있다. 정부가거짓말을하지는않지만, 검증이부족한정보를부득이하게전달할수도있

다는가정은쉽게누락되었다. 더나아가어떤정부는정치적의도를가지고 ‘선의의거짓말’을

할수도있는것이현실이다. 정부의말을믿는전제는너무나도순진한전제가아닐수없다. 더

나아가기사를덧붙이는것을일종의팩트체크라고간주하는것도저널리즘에대한인식이얼마

나가벼운지보여준다. 자신이쓰고, 얼마뒤에보완해서다시스스로팩트체크하는셈이다. 데

스킹과정이단순한게이트키핑과정에대해한응답자는오히려 ‘건강한기사를만들수있고,

객관성을담보할수있다’며장점을강조했다. 기자들은뉴스통신사의다소느슨한데스크의게

이트키핑과정을오히려선호한다는것이었다.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KBS, 뉴스핌, 아주경제, 채널A, 머니투데이, 국민일보순이었

다(류승희·정정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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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저는 (데스킹이덜한쪽이) 더건강한기사라고생각을해요. 같은팩트라도

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활용가치가다른건데집필자도그런가치판단을하기엔너무

바쁘고회사도바쁘기때문에이런면에서저희회사의객관성이담보된다고볼수는있

죠. 그이후에쓰는해설기사는좀다르지만, 첫기사들은가치판단을할시간적여유가

없어서드라이하게나갈수밖에없어요.” (A)

데스킹이단순한것이오히려보도의객관성을담보할수있다는응답에서기자가게이트

키핑과정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일반적으로기사에대한팩트체킹

은데스킹과정에서1차로이뤄지고, 더전문적인팩트체킹은회사의전문부서에서확인하고검

증하는과정을거친다. 하지만, 팩트체킹전문부서가기자들의기사검증보다는외부기사의검

증하는기사를산출하는데에몰두하고있는사이에수많은자사의기사들이쏟아져나오고있

다. <연합뉴스> 조직내에는팩트체크팀이설치되어있으나, 전체기사의진실여부를확인하고

점검하기보다는독자들이오해하기쉬운사실들을선택하여일종의특집기사를제작하는역할

을수행하는특집제작부서라고한다. 팩트체크팀이존재한다는사실이자사의기사생산의건

강성을담보하지못하고추가적인뉴스콘텐츠를생산하는아이러니한상황을발견할수있었다.

“그리고아이템마다절차가너무다양해서팩트체크를하는팀이따로있긴한데, 아이템

에따라취재하는방식이너무다릅니다. 그래서정해진것은없고팩트체크팀에서도따

로기사를생산하지요. 기자는자신이쓰는기사를검증하고, 팩트체크팀은별개의기사

를씁니다.” (B)

이와같은허술한게이트키핑과정과팩트체크과정의결락은심각한오보의원인으로보

인다. 코로나시기 <연합뉴스>는몇차례의대형오보를냈다. 2020년 4월 2일송고된 ‘코로나

19로국내첫의료인사망’보도가대표적이다. 코로나와백신부작용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적

지않은시기에‘의료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소식은대중의불안감을증폭시키기충분했

다. 전염병에대한정보를더잘알것으로예상할수있는전문의료인의사망은일반인에게는

충격은더욱컸다. 속보에이어종합까지 3꼭지로보도된이내용은삽시간에퍼져나갔다(김달

아, 2020, 4, 2). 이로인한불안감은<연합뉴스> 보도로인한직접적인영향보다수십배로확

산됐다. <연합뉴스>는2시간만에오보를인정한뒤에기사를삭제했다. <연합뉴스>는기사를삭

제했지만, 이를보도한<서울경제>의 ‘코로나19로국내의료인첫사망’ 등10여개의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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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아직도온라인에남아있다(이주원, 2020, 4, 3). <한국일보>와<중앙일보>만오보에대해사

과했을뿐, 오보를인정하고사과하는언론은소수였다(김도연, 2020, 4, 3). 오보인기사를바

탕으로한파생보도역시오보라고할수있다. 하나의오보의파급력이타사보도에만그치는

것이아니라, <연합뉴스>의다른기사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는실례라하겠다. 그렇

다면기자들은한사안에대해서정치적으로논쟁이될경우어떻게보도하는것일까? 특히한

정파쪽에서는사실이아닌거짓사실을근거로주장하는경우도있는데, 이럴경우는양쪽의견

을균등하게보도한다고답했다.

“ ‘이쪽에선이렇게이야기하고정부는이렇게해명했다’ 뭐이렇게만쓰죠. (근거가되는

팩트가빈약한경우에는) 비판을해야죠. 그렇지만그런것은제입으로하면안되는것

이고전문가나정부의코멘트로하죠.” (C)

문제는한편의의견이부정확한주장이고, 다른쪽의의견이타당한근거가있는주장일때

도정치적이라는이유로양쪽의견을균등하게보도할때에발생한다. 공개된기사가부정확한

내용이라면어떤방식으로정정보도가이뤄질까? ‘수정’보다는 ‘고침기사’ 형식으로새롭게기사

를작성한다고하였다. 데스크역시고침기사를발행하는쪽을권하며, 기사수정지시는흔히

발생하지않는다고했다.

“이미기사가올라가면수정이안되고, 고침기사를내보내는데기사를새로발행하는것

이죠. 그래서왜고침을하는지를넣어서고침을하게되어있고기사를함부로수정하라고

말씀하지는않습니다.” (B)

“저희는특히빨리나가는기사인데, 지체할수가없죠. (만약쓴기사가부정확한경우엔)

다고쳐야죠. 기사를고침을하거나최악의경우는전문삭제를하죠. 기사고침은종종하

지만, 팩트가틀렸다고해서삭제를하는경우는잘없죠.” (C)

속보성기사를대량으로생산하는통신사가잘못된기존기사를수정하지않고새로이기

사가발행하는상황은가짜뉴스를대량유통시킬위험을키운다. 기존기사를읽은독자가새로

운기사를읽을가능성은크지않으며, <연합뉴스> 기사를인용보도한다른언론사가고침기사

를반드시보도한다는보장도없기때문이다. 이러한팩트체크과정의결락에대해한응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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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팩트체크과정이부실한것은인력과시간부족이원인이며, 전문가의충원이필요

하다고주장했다.

종합하면, <연합뉴스>의팩트체크시스템은모든기사를점검하는조직적체계는아니며,

일부별개의기사를생산하는특집부서의성격을띠고있으며, 팩트체크기능은기자개개인의

지식과역량, 저널리스트적사명감과책임감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언론사와독자들

에게동시에전달되는 <연합뉴스>의특징및영향력과백신접종이라는사안의중요성을고려할

때, 조직적차원의팩트체크시스템의결락은심각한문제라고판단된다. 감염병보도의기본내

용은감염병에대한정보가필요한대상에게정확한정보를쉽게전달하는것이지만, 허약한팩

트체크시스템으로인하여오보가생산되고, 허위정보가공론장을오염시키는것은국가기간뉴

스통신사의본령과는상당한거리가있다.

2) <연합뉴스>의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생산의조건

(1) 디지털화로인한타깃오디언스에대한분산된인식

첫번째연구문제가코로나19 백신접종뉴스생산관행의특징이라고한다면, 두번째연구문

제에서는이러한<연합뉴스>의뉴스생산관행을가능하게하는좀더근본적인생산의조건들을

살펴보고자한다. 뉴스시장에서 <연합뉴스>의위상이바뀌고있다. 타언론사에기사를제공하

는뉴스도매상에서뉴스포털등을통해뉴스소비자에게직접기사를전달하는소매상역할도

커짐에따라<연합뉴스>의구성원들의타깃오디언스에대한인식이변화할가능성도예측할수

있다. 실제로인터뷰과정에서응답자에따라자신이염두에두는타깃오디언스가달라지는것

을확인했다. 뉴스도매상으로서여타언론사의종사자를타깃오디언스로생각하는기자가있는

가하면, 일반독자를주독자로생각하는응답자도있었다. 한응답자는타깃오디언스로언론

사기자를상정하고있다고답했다. <연합뉴스>구성원들이뉴스의타깃오디언스에대해분산된

인식을가지고있는것을발견했다.

“저는제기사를언론사기자들이참고한다고생각하고씁니다. 왜냐하면그런목적을두

지않으면길고많은기사가필요없거든요. 제가쓰는기사들은언론사에서책상에앉아

우리기사만보고있는사람들이가장빨리볼것이니그사람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좋

겠다는마음으로쓰죠. 취사선택을할수있도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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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응답자는일반독자를대상으로상정한기사는따로있다고주장했다. 즉, 독자

의호기심을끌만한특별한기사가그것이다. 이러한답변을통해 <연합뉴스>는뉴스아이템에

따라서타깃오디언스를다르게설정하고, 서로다른방식으로뉴스를구성하고있음을추정할

수있었다.

“저희가데일리하게추세가어떻게되는지에대한루틴한기사를많이쓰는데, 만약에이

루틴을벗어나는특별한일이나왔다하면, 그기사를처리한후에아니면그기사를처리

하기전에그특별한것을끄집어내서빨리서비스를하는거죠. “세상에이런특별한일이

생겼어” 이런식으로서비스를하는거죠.” (A)

반면에타깃오디언스를설정하지않고언론사와일반독자모두다함께볼수있는기사

를쓴다는답변도있었다.

“특정타깃선정하여쓰진않습니다. 이를수치화한다면5대5가될수있을것같으나이

에대해고민해본적은없습니다. 도매뉴스이기도하고소매뉴스이기도합니다. 기자들에

게도공급이되는동시에일반독자들도이해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B)

이렇게타깃오디언스에대한다양한답변은 <연합뉴스>가타언론사의기사와함께포털

에동시에노출되고경쟁해야하는시장상황을반영한것이라고판단된다. 이를통해뉴스통신

사로서<연합뉴스>의정체성이변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한응답자는타깃오디언스가

일반독자로상정됨에따라<연합뉴스>의기사에큰변화가있었다고답했다.

“20년전에는일반독자는거의고려하지않고언론사와정책결정자를대상으로썼기때

문에뉴스가딱딱했어요. 그런데, 일반독자에게주수용자가되면서독자친화적인기사

가됐죠. 제목도표현도그렇고, 제목이길어졌어요. 문장도유려해야하고, 용어도쉬어

져야하고신경을쓰죠. 예전에입사할때만해도제목은40바이트넘으면안된다고했는

데, 요즘은60바이트까지로늘었죠. 이것이포털의경쟁과도연결되는거죠.” (D)

<연합뉴스> 구성원들사이에서타깃오디언스에대한인식은공유되지않은것으로보인

다. 심지어한응답자는일반시민과정부정책당국자, 그리고다른언론사라는다양한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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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두고있다고답하기도했다.

“다른언론사논설위원이나정부당국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합니다. <연합

뉴스>가그날의주요이슈에대한의견을미리내보내면타언론사들이사설아이템선정

을할때참고하는것으로압니다. 지방지의경우는 ‘연합시론’을그대로싣는경우도있고

요.”(F)

‘연합시론’을쓰는논설위원들도취재기자와마찬가지로다양한타깃오디언스를상정하고

있었다. 미디어의경쟁환경과언론사의역할이변화하면서타깃오디언스가바뀌는것은자연스

러운현상이다. 하지만구성원들사이에서타깃오디언스에대한인식이다르면, 언론사의정체

성과뉴스의내용및보도방향에서일관성이나통일성을발견하기어렵다. 타언론사가타깃이면

속보성과정확성이중요하고, 일반대중을타깃으로생각한다면한기자가인터뷰에서밝혔듯이

대중적호기심을충족시키는선정적인기사의비중이커질수도있기때문이다. 회사의명료한

편집방침의부재와타깃오디언스의분산은그런점에서인과관계를갖는것으로판단되며, <연

합뉴스>의초점이흐릿한감염병보도와도따로생각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2) 전국적인네트워크를통한보도와자족적효능감

인터뷰에참여한기자들은<연합뉴스>가한국언론사중가장촘촘하게전국의시단위까지커버

하는조직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조직의특성을잘활용하여백신접종보도에서빛을발했다

고밝혔다. 전국에13본부, 20곳의주재지역을갖고있는 <연합뉴스>는일반적인언론사들과는

비교할수없을만큼촘촘하고광범위한취재망을가지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환경이타사와

는다른독자적인뉴스를생산할수있게했다는것이다.

“저희가6시와 9시에각전국부랑다같이취재를하거든요. 각시청도청에확진자수를

물어봐서6시9시에서비스하는것이있는데, 이게만약에3000명을처음넘었거나7000

명을처음넘었거나하는경우에는다같이신문에써주죠. 6시에몇명, 9시에몇명이

런식으로잠정집계내고있습니다. (정부의집계와는) 다른저희집계치입니다.” (C)

<연합뉴스>가정부당국의집계와는별도로자체취재진이전국각지에서집계한내용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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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서사태의변화를긴급하게전할수있었다는것이다.

“이상반응이생긴사람들은국민청원에자기의스토리를올려요. 그러면그거를전부다

받아써요. 그런데저희는그렇게하지않기로결정해서그런기사를한번도안썼어요.

왜냐하면그사람들의이상반응이백신때문이라는것을검증할방법이없는데그것을쓴

다는것은 ‘말이안된다’, ‘합리적이지않다’, ‘부적절하다’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기사는

쓰지않고지역본부에서취재를해서기사를쓰는방식으로했어요.” (A)

전국적인네트워크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을 곧바로 기사화하지 않고, 지역 본부에서

취재하게하고, 이를바탕으로기사가치와합리성을판단하는근거로작용하고있다는것도확

인할수있다. 하지만전국적네트워크라는생산의조건을백신접종뉴스를보도하는데에있어

서얼마나실질적조건으로견인했는지에관해서는확인하기어려웠다. 반면에전국네트워크라

는뉴스생산의조건이코로나확진자수확인상황에서발빠른뉴스를가능하게했고구성원의

효능감을충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구성원의효능감은백신보도에서구성원들이암묵적으

로백신을접종해야한다는게사회적합의라는생각을공유하며, 언론보도의합리성을지키고

자노력했다는답변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정부정책에지나치게의존했다는우려와는대조적으로최대한객관적으로보도하려는노

력을기울였다는답변도있었다. 보도목표를백신접종의불안을해소하는것으로두고, 전문가

의논평을중심으로과학적근거에바탕을둔기사를쓰려는인식을공유했다는것이다.

“올해는병원전문가코멘트위주로기사를썼는데, <연합뉴스>는 왜곡된시선을거두는

것에초점을두고있습니다. 백신접종에불안을가지는분들이많은데, 불안은존재하지

만, 과학적근거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을마구잡이로쓰는기사는좋지않다

고생각합니다. 일선기자들은그런점을인지하고최대한객관적으로백신의효용을알려

주며이상반응을보도하고있어요.” (B)

<연합뉴스>의기자들은정부당국과밀접하게연결되어정부의정책을대중에게전달하고

정책의방향에대한제안을거듭하며정부정책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고답했다. 정부정책

의보완자로서의역할도수행한것으로보인다. 정부정책에미치는영향으로자족적효능감을

느낀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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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쓰면) 항상 (정책에) 반영이됩니다. 쓴기사를매일모니터링하는데정부도급

박하게의사결정을하기때문에빈틈이있거든요. 그빈틈을저희가지적을하면메워지는

거죠…. 이런부분이기자들이보람을느낄만한일들이죠.” (A)

‘연합시론’을쓰는참여자들도백신접종을독려하는여론형성과정부정책에영향을미침

으로써안전한사회를만드는데이바지한다는자족적효능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연합

뉴스>는촘촘한전국네트워크와같이정부정책과여타미디어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뉴스생산조건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번오보를생산했고, 정치적의도가있는여타

미디어의보도에대해적극적으로팩트체크하기보다는소극적으로대응한것으로보이기때문

에연구자들은이를‘자족적인효능감’이라고평가했다.

(3) 전문인력의부족

<연합뉴스>의 백신접종뉴스생산과정의 현실적인어려움에 대해 응답자들은 하나같이 과도한

업무량과인력부족을언급했다. 응답자들은하루에많게는10개이상의기사를써야한다고응

답했다.

“업무량도많고강도도세고그래서2년간거의점심을제대로먹은적이없어요. 그렇게

일하고아무튼그렇죠. 일의양이너무많아요…. 오전11시에브리핑이있고오후2시에

브리핑이있어서하루에두번있는데, 11시에브리핑을듣고기사를쓰면1시가되고또

준비하다보면바로2시가되고, 인력부족이제일어려운것같습니다.” (C)

팬데믹상황에서<연합뉴스>는실시간속보를끊임없이생산해야하는국가기간뉴스통신

사이기때문에뉴스인력과전문가부족은심각한문제일수있다. 한응답자는전문가와접촉하

는것이쉽지않고, 독자들이기사를믿지않고, 써야할기사가너무많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

적했다.

전문가와접촉하는것이쉽지않고, 이를독자들이믿지않으니까. 그리고기사가너무많

다. 사람은적고업무는많다. (A)

‘연합시론’을 쓰는구성원들역시동일한의견을제시했다. 의과학영역을다룰때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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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가필요하지만, <연합뉴스>는별도의전문필진을두고시론이나논설을쓰고있지는

않다는것이다. 논설위원가운데별도의보건역학전문가는없으며, 논설위원누구나이문제를

다룬다고응답했다. 이때문에백신접종에대해다소전문성이떨어지는시론이나갈수도있다

고평가했다.

“현재논설위원중보건역학문제에전문성을갖춘사람은없어요. 논설위원실은정치경

제사회등부문별로업무분장을합니다. 백신접종아이템은논설위원들이임의로정하기

때문에전문성이문제인것은사실이죠.”(E)

이러한내부현실을볼때, ‘연합시론’은심층적이고, 과학적인관점에서관련문제를다루

기보다는일반적인주장이나의견을전달하는수준에머물가능성을내포할수밖에없다. 대부분

의언론사가경영악화속에서인건비절감에몰두하고있는만큼인력부족으로인한어려움은

크게다르지않을것이지만, 보도의정확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필수인력의충원은급선

무로보인다. 다른답변자는전문인력의부족으로기사의품질을높이는데어려움이있다며,

해결책으로인력재교육을제안하기도했다.

“공부를해야하는데아쉽네요. 인력차원의문제말고는재교육을했으면좋겠습니다. 백

신보도라고하면과도한불안조장이안좋다고생각하거든요. 무지에서나온공포를없

앨수있습니다.” (D)

만성적인인력부족과의료과학분야의전문가부족은<연합뉴스>의백신접종보도의현재

를가늠하게하는생산조건의하나이다. 인력부족은언론의신뢰도와관련된논의가있을때마다

언급되는문제이다. 기존인력의재교육이대안이될수도있지만, 위기가일상화된현대사회에서

해당분야의전문인력충원은무엇보다도우선되어야할중요한투자영역임이분명하다.

5. 결론및제언

본연구는글로벌팬데믹상황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코로나19 백신접종뉴

스를어떻게생산하는지조직내부의생산관행을통해파악하고자시작되었다. 내부구성원들과



272 한국언론학보67권2호(2023년4월)

의인터뷰를통해<연합뉴스> 백신접종뉴스의생산관행의특징은무엇이며, 뉴스생산의조건은

어떠한지분석했다. 기자인터뷰결과, <연합뉴스>의뉴스생산관행의특징으로아이템선정과

취재및보도방향에서정부정책순응적뉴스선택과SNS를통한검증부족한취재, 백신접종

필요성을강조하는논조가두드러졌다. 뉴스편집과정에서는공유되지않는불투명한편집방침,

팩트체크와게이트키핑과정의결락을발견할수있었다. 뉴스생산의조건으로는디지털화로인

한타깃오디언스에대한분산된인식, 전국적인네트워크를통한보도와자족적효능감, 그리고

전문인력의부족을확인할수있었다.

연구결과중심각한지점은백신접종에관한 <연합뉴스>의뉴스생산과정에서명료한편

집방침이나방향성이없어보인다는점이다. ‘감염병보도준칙’이마련되었지만, 뉴스생산과정

에서활용되지는않은것으로밝혀졌다. 또한<연합뉴스>만의편집방침도발견되지않았다. 전문

연구자의견해라하더라도연구자의관점이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의특정이익과관련이

있는지, 정부의입장을일방적으로지지하는지확인해야하며, 기사제목과본문에패닉, 대혼

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한국기자협회 외,

2020, 4, 28). 하지만, 다수의오보와생산자인터뷰결과를고려하면, <연합뉴스>가 ‘감염병보

도준칙’을잘지켰다고단언하기어렵다. 속보경쟁에집중하느라편집과정에서정식절차로서

의게이트키핑과정이누락된것도심각한문제이다. 팩트체크나게이트키핑과정부족은자칫하

면심각한오보를양산할수있다. 팬데믹기간에발생한오보는평상시의오보에비해사회에

끼치는위험이더욱클수있다는사실을상기할때, <연합뉴스>의오보는사회적재앙일수있

다. ‘기자-데스크’의단순한게이트키핑과정과전체기사를검증하는전사적인팩트체크체계가

없는상황이계속되는오보의원인으로보인다. 하지만구성원들은속보성이라는가치를위해기

사 ‘수정’은불가피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한번의오보가미치게될수많은언론사를통한파

급효과의심각성은인지하지못했다.

또한사회적논란이되는감염병이슈에대해무정파적인입지를견지하며적극적으로취

재하여해설하지않은점도국가기간통신사의책임감과는거리가있다. 더불어정부발표에지

나치게의존함으로써관급기사를발신하는역할에치중함으로써대중의염려나우려등에대한

보도를소홀히한것도한계로드러났다. 팬데믹기간에 <연합뉴스>가대중이어떻게고통을받

고있는지보도하고, 이들에게필요한적절한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

들수밖에없다. <연합뉴스>가전국적규모의촘촘한네트워크를충분히살리지못한점이나, 전

문인력의부족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전염병이극성이던시기에<연합뉴스>가

적극적인취재와정확한보도를통해서사회적인갈등을해소하고, 대중에게안전감을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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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충분히했더라면, 사회적혼란이라는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었을뿐만아니라, 더

큰안전감을제공할수있었을것이다.

코로나팬데믹기간에가장돋보인언론사는 <뉴욕타임스>였다. <뉴욕타임스>는세계보건

기구(WHO)가팬데믹을선언하고, 미국에서코로나19대유행이본격적으로시작된3월보다한

달반빠르게팬데믹을경고하는기사를출고했다. 또한기존뉴스룸에그어져있던부서간경

계를허물고다양한부서의기자들을모아빅뉴스룸을만들고코로나19 이슈를취재했다. 홍콩

지부와런던지부, 뉴욕본사는번갈아가며하루종일‘코로나19라이브브리핑’을운영했고, ‘코

로나바이러스백신트래커(Coronavirus Vaccine Tracker)’를 통해코로나 19에대한정보

를명료하게집대성했다. 이와같은성공적인보도가가능한것은대부분언론사가과학기자를

줄였을때그반대로갔고, 콘텐츠가아닌저널리즘을추구했기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로

나시대기억될단하나의언론’으로손꼽히게되는영광과650만명이넘는구독자를얻게되었

다.〈뉴욕타임스〉가추구하는저널리즘은단편적인팩트에머무르지않는다. 권력을감시하는

전통적인‘워치독(watch dog)’ 역할뿐만아니라복잡한이슈를안내하는‘가이드독(guide dog)’

까지저널리즘의영역을확장시키고있다. “우리는진실을추구하고사람들이세계를이해하도록

돕는다(We seek the truth and help people understand the world)”라는〈뉴욕타임스〉

의사명은워치독과가이드독이라는두방향모두를비춘다(김연희, 2020, 11, 19).

영국일간<가디언>역시코로나19보도와관련한가디언의약속을전했다. 코로나19에대

해필요한뉴스와정보, 그리고도움이될수있는사실을제공할것이며, 보도에서전문지식,

과학적지식및신중한판단을중요하게생각하고, 신뢰할수있는사실을제공하겠다는다짐이

다. 또한가장가난한사람들이직면한문제에초점을맞출것이며, 독자커뮤니티의의견에귀

를기울일것을약속했다. 독자들의질문과독자가거주하는곳에서일어나는일에대한귀중한

통찰력을제공하겠다는것이다. 이와같은선언은믿을수없는보도들과정보들이횡행하던팬

데믹기간에독자들의마음을안정시키고, 건강과안전을보장하는신뢰할만한정보로더나은

사회를만들겠다는선언으로해석된다.

<연합뉴스>의전염병등재난보도를계기로다음과같은혁신을도모할필요가있다. 첫째

는 <연합뉴스> 뉴스룸구조의대대적인혁신이다. 사회적대재앙이발생했을때, 600명이나되

는소속기자들을하나의방향으로재조직할수있는편집국의강력한리더십과유연한조직유

연성을갖춰야한다. 정부정책에대한과도한의존이나적극적인취재의부족등은하나의언론

사로서의편집의지휘계통체계가연약하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전문인력의부족역시

출입처중심의인력배치를유연하게하고전문가네트워크를적극적으로구축한다면해결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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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있다하겠다. 더나아가뉴스생산과정에서일반시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뉴스

생산의초점은아쉽다. 코로나19백신보도는전국민의생명과안전과직접관련되므로뉴스취

재원으로정부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 시민의의견을다양하게인용하고여론을폭넓게수용할

필요가있다. 정부나기관에서제공하는보도자료에의존하거나받아쓰기에치중할경우현장에

서실제무엇이일어나고, 무엇이문제이며, 그리고해결방법을어디에서찾아야하는지파악하

기어렵기때문이다.

끝으로팩트체크와게이트키핑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지않다. 디지털환경으

로인해독자를직접만나는<연합뉴스>는일반언론사와클릭경쟁에함께참여함으로써속보성

과선정성이라는두가지위험요인에휘말리고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민간언론사와함께

클릭경쟁을한다는것은공론장의건강성을심대하게훼손하는행위임에틀림없다. 속보성과선

정성을앞세우며부정확하거나과장된정보를전파할경우다른언론매체가인용하고, 포털을

경유해관련정보가빠르게전파되며인포데믹으로커져가는것을우리사회가목격했다. 국민의

건강과안녕에직결된백신접종정보는공개되기전에팩트체크를통해사실검증을거치고또

거쳐야한다. 독일잡지 ‘슈피겔(Spiegel)’은 자사기자가직접취재하지않거나최고전문가의

인용이아니면보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슈피겔까지는아니더라도국가기간뉴스통신

사로서정확한사실전달을위한노력을멈추어서는안된다.

본연구는코로나19에대한두려움이정점에이르렀던 2021년연말에수행된연구로, 생

산자인터뷰를수행하기쉽지않은환경에서이뤄졌기에연구결과에한계가있을수있다. 특히

몇번의오보로인해<연합뉴스>의평판도좋지않은시기여서인터뷰대상자들의답변에서자기

검열의가능성도존재할수있다. 하지만응답자선정을꼼꼼하게하고, 질문과응답을반복하면

서두드러진응답을추출하며그한계를극복하고자했다. 용이하지않은시기와장소에서실천

한연구이기때문에후속연구자들에게학술적으로도움이되기를바라는마음이더크다. 본연

구는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특수한정체성을가진매체에한정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편적인다수의언론사가어떤환경에서어떤과정을거쳐코로나19 백신접종에관해뉴스를

생산했는지에대해열정적인연구자가심도있고꼼꼼하게후속연구를이어가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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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를 통해

홍경수

(아주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부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미디어콘텐츠대학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정보문화연구소연구원)

본연구는백신접종보도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의보도가충실하지못한이유를조직내부의

생산관행에서파악하고자시작했다. 내부구성원들과의인터뷰를통해뉴스의생산관행의특징은무엇이

며, 뉴스생산의조건은어떠한지파악함으로써보도의원인을설명하고자한것이다. 분석을위해일선취

재기자3명, 부장급데스크1명, 그리고논설위원2명을대상으로인터뷰했다. 뉴스를생산하는구성원인

터뷰결과, 첫번째연구문제인<연합뉴스>의뉴스의생산관행의특징을아이템선정및취재보도방향과

뉴스편집과정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아이템선정및취재보도방향에서①정부정책순응적뉴스선택과

SNS를통한검증부족한취재②백신접종필요성을강조하는논조가발견되었다. 뉴스편집과정에서는①

공유되지않는불투명한편집방침②팩트체크와게이트키핑과정의결락을발견할수있었다. 이와같은뉴

스생산관행의특징은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것이라고보기에는심각한문제라고볼수있다. 두번째연

구문제인뉴스생산의조건으로는①디지털화로인한타깃오디언스에대한분산된인식,②전국적인네트

워크를통한보도와자족적효능감,③전문인력의부족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연합

뉴스>의백신접종관련보도의특성을설명하는원인으로제시될수있다. 연구자들은앞으로<연합뉴스>의

전염병등재난보도를계기로뉴스룸구조의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사회적대재앙이발생

했을때, 소속기자들을하나의방향으로재조직할수있는편집국의강력한리더십과유연한조직유연성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뉴스생산과정에서일반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는뉴스생산초점의이동을

제안했다. 끝으로팩트체크와게이트키핑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지않다. 디지털환경으로인

해독자를직접만나는<연합뉴스>는일반언론사와클릭경쟁에함께참여함으로써속보성과선정성이라는

두가지위험요인에휘말리고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민간언론사와함께클릭경쟁을한다는것은공

론장의건강성을심대하게훼손하는행위임이틀림없다. 속보성과선정성을앞세우며부정확하거나과장된

정보를전파할경우다른언론매체가인용하고, 포털을경유해관련정보가빠르게전파되며인포데믹으로

커지는것을우리사회가목격했다. 국민의건강과안녕에직결된백신접종정보는공개되기전에팩트체크

를통해사실검증을거치고또거쳐야한다. 연구자들은<연합뉴스>가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국가예산의

지원을받아운영되는 ‘공영언론사’라는점을환기하며철저한변화가요구된다고주장했다.

핵심어: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코로나19백신접종, 게이트키핑, 뉴스생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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